
환경부, 건설폐기물 에너지화 추진

환경부가 건설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.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<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>의 일환으로 건설

폐기물 중 폐목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은 따로 분리 선별해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최

근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.

특허를 낸 <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분리 선별방법>은 기존에 폐콘크리트 재활용(순환골재)에만 집중됐

던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차별화되는 것으로, 단순 매립처리에서 벗어나 가연성 고형연료(WCF RDF)를

만들어 에너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.

이 기술을 이용하면 하루에 반입되는 약 7000톤의 건설폐기물 가운데 2500여톤이 넘는 가연성폐기물(반입량

의 40%)을 분리 선별할 수 있으며,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연간 약 18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

수 있으며,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. <고우리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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